미래인터넷 포럼 회의록 – 2008년 8월
1. 일시: 2008년 8월 27일 11:00~12:00

2. 장소: 제주대학교 국제 교류회관, 제주

3. 발표 내용

1. 포럼 활동 보고: FISC2008 /홍충선(경희대)

2. 포럼 활동 보고: AsiaFI School/염익준(KAIST)

3. 토의사항

참석자: 최양희(서울대), 홍충선(경희대), 염익준(KAIST), 문수복(KAIST), 이병준(삼성종기원), 송황준(포항공대), 이혁준(광운대), 박주원(GIST), 조기덕(서울대), 임성희(OSIA)

가. 포럼 활동 보고: FIWC2008 / 홍충선 (경희대)
2008년 8/25일부터 제주대에서 미래인터넷 여름 캠프가 진행되고 있다. OSIA, KIISE, KIPS에서 스폰서를 해주었으며 AsiaFI School과 같이 열렸다. 캠프 프로그램은 첫 째, 셋 째날 technical 프로그램, 둘 째날 튜토리얼, 마지막 날 학생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03명이 캠프에 등록했으며 학교에서 79명, 연구소에서 14명, 산업체에서 10명이 등록하였다.

FIWC2009는 서울대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대회장은 서울대 최양희 교수, 운영위원은 경희대 홍충선 교수, 프로그램 위원장은 광주과기원 김종원 교수가 맡을 예정이다.
나. 포럼 활동 보고: AsiaFI School / 염익준 (KAIST)
AsiaFI에 미국, 캐나다, EU, CJK 등의 나라에서 참석하였다. 발표자는 일본에서 2명, 중국에서 9명이 참석했으며, 학생들은 중국에서 14명, 일본에서 7명이 참석하였다. AsiaFI의 프로그램은 월요일 테스트베드 워크샵을 시작으로 화요일의 튜토리얼 등이 구성되었으며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수요일에는 버스 여행으로 세 곳을 관광 방문할 예정이며 저녁식사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 토의사항
최양희) 캠프와 AsiaFI School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프로그램 구성을 각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참가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프로그램 사이의 조정이 잘되지 않아 양쪽에 가보고 싶은 세션이 겹치는 경우도 있고, 양쪽 다 관심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캠프와 AsiaFI School 사이의 프로그램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캠프는 월화수, School은 수목금과 같이 일정을 잡아서 하루만 프로그램이 겹치도록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내년부터는 겨울에는 캠프와 AsiaFI School이 따로 진행되고, 여름에는 같이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올 겨울 School은 칭화대와 상하이 쪽에서 서로 hosting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School은 1월에 진행될 예정이며, 캠프는 2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학생 워크샵의 경우 얼마나 활발한지 모르겠다.

문수복) 학생 워크샵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 NSF에서도 시그콤이 끝난 뒤에 FIND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워크샵을 했었다. 그런데 이 워크샵에는 참석자의 반 이상이 교수였다. 사실 학생 워크샵의 경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에 대해 자신의 지도교수가 아닌 다른 교수들한테 조언을 듣는 것이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최양희) 연구 기획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문수복) 지난 주 시그콤에서 토의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정보과학회지에 투고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주 메일링 리스트에서 주고 받은 내용과 워크샵 보고서를 연세대 박성용 교수님과 정리 중이다. 테스트베드와 관련해서는 김종원 교수님과 협의해서 기술수요 조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최양희) 기획과 관련된 내용은 계속 이메일로 드릴 테니 feedback을 주시길 바란다. impact가 큰 것을 많이 넣으려면 feedback이 필요할 것 같다.

문수복) 김종원교수님과 초안 작성이 완성되면 보내드리겠다.

이혁준) FEG 미팅에서 얘기가 나왔던 기술 수요 조사서의 내용은 작년에 냈던 보고서를 검토해본 뒤에 내용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했다. Virtualization heterogeneous virtualization이 이동통신 연구와 무관하게 virtualization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그 과정에서 정송 교수님과 의견을 나눴는데, 정송 교수님은 무선랜 쪽에 한정 지어 virtualized MAC 분야의 내용을 정리해서 이동통신 분야에 기술 수요조사서를 제출하려고 한다. 기술수요 조사서에는 주관기관 이런 것도 써야 하는데, 어디로 써야 하는 것인지?

최양희) 기술수요 조사서는 제출하는 사람의 내용을 채워 넣어야 한다. 그리고 제출하신 조사서를 모아서 총괄 기획에도 반영하려고 한다. 작성이 끝나면 함진호 박사와 조교에게 보내주시기 바란다.
